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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 돌보아주신 부모의 은혜와 아버지롤 여윈 슬픔이 나와 같은 사랍이 누가 있꼈는가? 

천숭(千乘)의 봉양올 드리려 해도 하눌파 땅에 마철 길이 없고， 하루 세 번 문안하는 예법 

을 준수할 뿐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드리지 못하나 자신을 어루만지며 남모르게 가슴아파 

할 따름이다. 이것이 무슨 사랍이란 말인가? 남은 은덕이 손자에게 미쳐서 이제 세자의 

칭호를 정하고 성대한 의식을 곧 거행하여 나라의 기업(基業)올 끝없는 경지에 올려놓게 

되니 큰 복은 근원이 있음올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일로 인하여 옛날올 더듬으니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1) 

이는 사도세자(思掉世子 1735-1762)의 아들인 정조가 자신의 아들올 셰자로 책봉 

하고 나서，2) 감회를 말한 것이다. 

경모궁 제례악은 바로 사도세자 사당인 경모궁(景幕宮)에서 제사지낼 때 연주되던 

음악이다Ií속악원보.!J(洛樂願講) 권3과 권6에 경모궁 제례악이 실려 있는데， 경모궁 

제례악은 종묘제례악올 축소한 것이라 하여 한국음악사학 측면에서 별반 관심올 끌지 

못했다.3) 

1) f正祖實錄』 권18. 4a1O-13: 정조 8년 7월 康申. 번역은 r정조실록J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제10권 14쪽 참조. 

2) r正祖實짧』 권18. 1a2 : 정조 8년 7월 ζ찌1. 

3) 송방송 r韓國音樂適史J (서율:일조각， 1984)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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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조 4년(780)에 정조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서명웅(徐命鷹)이 면찬 

한 『시악화성J1(詩樂和聲)에4) Ii"속악원보』의 선율과는 전혀 다른 경모궁 제향악보가 실 

려 있다. 이 악독은 사직이나 문묘에서 연주되는 것과 같은 아악의 양식으로 되어 있 

다. 경모궁 영신악 일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모궁 영신(迎神) 경안지악(景安之榮)5) 

웅종위 우 오(於)휴(休)석 (錫)지 (社)

옹 유 태 유 
우 각 궁 각 

용(龍)기(旅)관(禮)장(將) 

유 태 이 유 
각 궁 변치 각 

태주위치 오(於)휴(休)석(錫)지(社) 

태 대 웅 엄 
치 변궁 각 궁 

용(龍)기(旅)관(線)장(將) 

용 임 웅 태 
각 궁 각 치 

대 려 위 각 오(於)휴(休)석 (錫)지 (빠) 

대 협 이 협 
각 변치 변궁 변치 

용(龍)기(根)판(練)장(將) 

남 대 남 유 
궁 각 궁 우 

황종위궁 오(於)휴(休)석(錫)지(빠) 

숙(輔)목(樓)이(萬)광(光) 

대 웅 이 웅 
변궁 우 변치 우 

양(洋) 양(洋)제 (帝)방(t旁) 

이 웅 대 웅 
변치 우 변궁 우 

숙(輔)목(種)이(屬)광(光) 

유 태 고 태 
변궁 치 우 치 

양(洋)양(洋)제(帝)방(佛) 

% 태 고 태 
변궁 치 우 치 

숙(薦)목(樓)이(團)광(光) 

이 % 협 대 
변궁 우 변궁 각 

양(洋)양(洋)제(帝)방(佛) 

협 대 남 대 
변치 각 궁 각 

숙(關)목(樓)이(홉)광(光) 

4) 김종수 · 이숙회 r譯註 詩樂和컴훌A (서울:국립국악원， 1996) 解題. 1996년 10월 현채 인쇄중. 

5) r詩樂和聲J A38.9-A39.7. (서올:국립국악원， 1983) 韓園音쫓뿔홉料훌훌홉 채 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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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고 남 임 
궁 각 우 치 

남 임 고 황 
우 치 각 궁 

용(龍)기(根)관(練)장(將) 

웅 엄 남 임 
변궁 치 우 치 

양(洋)양(洋)제(帝)방(佛) 

고 임 고 황 
각 치 각 궁 

이 악보는 물론 시행되지 않았으나， 현전하는 경모궁 제례악파6) Ii'시악화성』이 모두 

정조대(1776 -1800)에 만들어졌으니， 현전하는 경모궁 제혜악에 『시악화성」에서 추구 

한 음악관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고 관심올 갖게 되었다. 

또 「증보문헌비고JJ(增補文敵備考) 권100에 ‘정조 7년에 이휘지가 경모궁 악장올 짓 

고 후에 남공철이 개찬하였다.’고 했는데，7) 남공철이 악장올 개찬하게 된 이유와 연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경모궁 역사적 개관 

<영조 38년(1762) 윤5월 13일〉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올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률 땅에 조아리게 하고 자결할 것율 재촉하였고， 세자의 조아련 이마에서 피 

가 나왔다. 이때 세손(정조)이 들어와 관(冠)파 포(챔)를 벗고 셰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 

이 안아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다시는 못들어 오게 하였다.8) 

정조는 11살 되떤 해에 이 일올 겪었고 9) 영조 40년(764) 2월에는 영조의 명으로 

사도세자의 형이 되는 효장세자(孝章世子)10) 후사가 되었다.10 

6) 현재 옴악이 남아 있는 『속악원보』의 경모궁 제례악올 가리킨다. 

7) r增補文.備考』 권100. 1없2-18alO (서옳 : 국립국악원， 웰園音쫓뽑홉料흙훌 제 ?:1권). 
8) r英祖實錄』 권99. 22bl1 -14 : 영조 38년 윤5월 ζ종， 

9) 영조 38년(1762) 5월에 나경언이 동궁의 허물 10여 조률 열거한 흉서(때훌) 사건이 있자 (f英
祖實錄』 권99. 17blO-19a8), 윤5월 13일에 셰자훌 서인으로 폐하여 안에다 엄히 기두었고 (r英
祖實緣』 권99. 22a12-23a9), 윤5월 21일에 그가 죽자， 임금은 시호률 사도셰자(思뼈世子)라 하 
였다 (f英祖톨緣」 권99. 24b7-11). 

10) 효장세자 : 영조 4년 11월 王않에 후한 영조의 장납. 정조 즉위년 3월 康寅에 진총(률宗)으로 
추숭되었다 

11) r英祖實緣』 권103. 9b12-1Ob8 : 영 조 40년 2월 z.ô. 

? 
J 



수십년 동안 지극한 슬픔올 가슴 속에 품고 살아온12) 정조는 생부(生父)에 대한 사 

무친 그리옴올 풀고 생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온 힘올 기울였으니， 정조 13년(1789) 

양주 배봉산(拜峰山)에 있던 영우현(永祐園:사도세자 훌)율 수원부 화산(花山)으로 옮 

기고 나서 정조 자신이 직접 쓴 지문(誌文)에 잘 드러난다. 

아 ! 불효한 이 아들이 천지에 사무치는 원한올 안고 지금껏 멍하고 구차스럽고 모질게 
목석마냥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소자에게 중사를 맡겼기 때문이었으니， 이에 그 뜻에 보 

답할 수 있게 되기률 지극한 심정으로 비옵니다. 아， 하늘이시여.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늘이 들어주는 것인데， 이 소자는 감히 기필쿄 이렇게 해야만 소자가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천하 후세에 떳떳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덕행(德行)을 들어 피 

눈물을 훌리면서 삼가 현궁(玄宮)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기사년(영조 25, 1749) 봄에 세자에게 서정(應政)을 대리(代理)하도록 명하였다 .... 계유년 

(영조 29, 1753)…이해 겨울에 명올 받들어 사형수를 세번 심리하였는데， 죽지 않고 목숨 

올 보전하게 된 자들이 많았다. 이후로는 해마다 이 렇게 하였다 .，.갑술년(영조 30, 1754). 

각 도에 환곡(還顆)이 많은 데에서 모아 부족한 쪽올 보태주는 정사를 거행함으로써， 백성 

들의 고통스런 폐단올 없얘도록 하였다임오년(영조 38, 1762) ... 윤5월 21일에 세상을 떠 

났는데， 사도(思掉)라는 시호를 내렸다.…무자년(영조 44, 1768) ... 대소 신료들에게 하교하 

기를， ‘엄오년 일올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자질이 훌흉하였건만， 내가 청말 인자하지 못 

하였다.’ 라고 하였다 ... 13) 

정조는 병신년(1776) 3월 10일에 즉위하자 20일에 사도세자의 시호(誼號)를 장헌 

(莊歡)， 묘(훌)를 영우원(永祐園)， 사당올 경모궁(景幕宮)이라 이름 짓고，14) 8월 17일 

에 시호를 올리었으며 15) 사당을 고쳐 짓고 경모궁이란 현판올 정조가 몸소 써서 걸 

었다.16) - 영조 40년(1764) 6월에 경성(京城) 내 동부(東部) 숭교방(뿔敎행)에 사당올 세우고 

이률 수은묘(훌恩蘭)라 했었다 17) - 정조 즉위년 5월 1일에는 경모궁 제례룰 정하였으 

12) r正祖實緣」 권27. 41a4-5 : 정조 13년 7월 ζ未予Z情事 不欲以常人自處者 聊等之所知 1{十

年至빼結빼빼中 若言土親!톨三字 則予優問極 當復如何」
13) r正祖흩緣」 권28. 2Oa15-32b1 : 정조 13년 10월 己未. 번역은 r정조실록J (서울:민족문화추진 

회， 1993) 제14권 53-85쪽 참조. 
14) r正祖를錄」 권1. 5b3-7 : 정조 즉위년 3월 辛째. 
15) r正祖톨緣』 권2. 1Ob11- l1a14 : 정조 즉위년 8월 며辰. 
16) r景홉홈훌훌훌~.B 권1. 圖짧 1b2-12. 규장각도서 번호 13632. 
17) r英祖톨錄』 권103. 26b15-27a1 : 영조 40년 5월 康午思、掉世子再훌E옳 ilt建蘭子弘化門之東

JW，朝號日棄恩 짧置守衝官二A 如他宮園例」
『景훌宮훌훌훌~J 권1 圖說1b1-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r景幕宮在京城內 東部옳數행東向 甲申

六月二十九日營建 號日重恩‘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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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희생은 소와 양올 쓰고 옴악은 3성(成)을 쓰고 춤온 6일(消)을 쓰도록 하였다.18) 

정조 13년(1789) 10월에 영우원올 수원부 화산(花山)으로 옳기고19) 현룡원(顧隆園) 

이라고 이롬지었다.20) 이후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백여리나 떨어진21) 현륭 

원에 내려가 참배한 사실에서22) 정조의 경모궁에 대한 애듯한 사모의 정을 알 수 있 

는데， 다음의 예문올 통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정조 19년(1795) 3월 7일〉 상이 이르기훌， “매년 이 때가 되면 꼭 이 세심대(洗心臺) 

에 오르는데 이는 경치 좋은 곳올 찾아 꽃올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곳은 대개 경 

모궁올 처음 세울 때 터률 잡았던 곳이기 때문이다지금부터 10년 뒤인 갑자년은 바로 

경모궁의 회혼(며婚)이 되는 해이다. 그 때에 자궁께서 현륭원에 가시어 참배하는 일이야 

말로 정리상으로나 예법상으로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번에 자궁을 모시고 갔 

다가 환궁한 뒤에 수라에 사용하는 기명(器血) 둥속올 그냥 본부에 놔두도록 하였는데 이 

것도 나에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23) 

<정조 24년(1800) 1월 15일〉 우의정 이시수가 차자률 올려 현륭원 행차를 중지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밤에 행차률 준비하게 되니 마음은 활시위에서 벗어난 것 같고， 원롱 

올 바라보니 마치 아버지가 계신 뜨락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롱을 하직할 때롤 미리 

생각하니 도리어 가지 않는 것만 못하겠는지라， 이즈음에 내마음은 더욱 억누르기가 어렵 

구나 하였다.찌) 

18) r正祖를錄」 권1. 31a15-32a8 정조 즉위년 5월 辛未期.

19) rlE祖.緣』 권28. 20a9-21a2 : 정조 13년 10월 己未.
20) r正祖훌훌훌」 권28. 3a6-12 : 정조 13년 8월 王成.
21) r正祖實錄』 권28. 1a2-4 : 정조 13년 8월 甲寅期.
22) r正祖톨錄』 권29. 13bl : 정조 14년 2월 康申.

r正祖.훌훌』 권32.6a5 : 정조 15년 1월 王辰.
『正祖톨錄』 권34. 4a14 : 정조 16년 1월 Z未.
『正祖훌훌훌』 권37.8a8 : 정조 17년 1월 丁未.
『正祖톨훌」 권39.6a6 : 정조 18년 1월 辛표. 
『正祖훌훌훌」 권42. 33b5 : 정조 19년 윤2월 甲午.
『正祖톨錄』 권44. 9a4-5 : 정조 20년 1월 여辰. 
『正祖.훌훌』 권46. 12a13-14 : 정조 21년 1월 辛未.
『正祖흩緣』 권48. 17b1 : 정조 22년 2월 찌成. 
r正祖.錄』 권52. 15b15 : 정조 23년 8월 內午.
『正祖를錄』 권53. 7a7 : 정조 24년 1월 ô E.. 

23) r正祖톨緣』 권42. 49alO-b7 : 정조 19년 3월 여午. 
24) r正祖實錄』 권53. 6b7-8: 정조 24년 l월 여辰. 번역은 『정조실록J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잃3) 

제26권 187-1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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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궁의 회혼(回婚) 때톨 대비해 기명(器血) 둥올 그냥 놔두도록 세심한 배려률 

하였번 정조는 그때까지 살지롤 못하고 4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정조가 

평생 애타게 그리워했던 사도세자는 비명에 갔으나 그의 핏줄이 조선왕조의 마지막 

맥을 잇고 있으니， 정조 • 순조 • 헌종 • 철종 • 고종 • 순종이 그들이다. 가계도(홍系圖) 

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孝童世子)진종 장조(思障世子) 

정조 -- 은언군 -- 은신군 - 은전군 

순조 전계대원군 남원군 

익종 철종 흥선대원군 

헌종 고종 

끓
 

광무 3년(1899) 8월 3일에 흑진관 서상조(徐相祖)가 글을 올려，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숭하고 정조대왕에게 존호를 올릴 것올 청하니 고종은 “궁(경모궁)과 원(혐흉원)에 

관한 의식절차는 실로 정조 25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인 것인데， 오늘에 이르도록 추 

숭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실로 미처 거행하지 못한 예식이다 라며， 의논할 것올 

명하여，똥) 드디어 광무 3년(1899) 11월 12일(음력 10월 10일)에 경모궁(景幕宮)에 가 

서 책보(冊寶)롤 올리어， 장헌세자 시호를 신문환무장헌광효대왕(神文桓武莊歡光孝大 

王)이라 하고， 묘호를 장종(莊宗)이라 하였으며， 혜빈(惠續)올 헌경왕후(鳳敬王尼)라 

하였다. 경모궁에 친히 제사 지낸 후， 신위(神位)를 경모전(景暴願) -장헌세자률 왕으로 

추숭한 후 종묘에 모시기 전 신문환무장헌광효대왕과 헌경왕후 신주를 안치한 혼전. 경모궁 이 

25) r高宗톨錄』 권39. 48b5-49b4 : 광무 3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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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을 따라 그대로 경모전이라 하였다.26)-으로 옮겨 모시어 봉안제(奉安蔡)를 지냈다.27) 

광무 3년 11월에 장현세자를 왕으로 추숭함에 따라 경모궁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 

졌다. 즉 경모궁 제례는 광무 3년 11월까지 행해졌으며，g) 경모전(景幕願)에 모셨던 

장종의 신위를29) 광무 3년(1899) 11월 25일에 종묘에 부묘함에 따라，%) 장종에 대한 

제사가 종묘에서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이 이미 황제의 자리에 나갔으므로， 광무 3년 12월 19일에 태조의 묘호(關號) 

와 제호(帝號)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로， 고조(高祖)인 장종대왕올 장조(莊祖) 

의황제(醫‘皇帝)로， 중조(曾祖)인 정종대왕을 정조(正祖) 선황제(宣皇帝)로， 조(祖)인 순 

조대왕올 순조(純祖) 숙황제(輔皇帝)로， 부(父)인 익종대왕을 문조(文祖) 익황제(훌皇 

帝)로 소급하여 올림에 따라031) 장종은 장조의황제로 되었고， 현재는 영영전 제15실에 

신위가 모셔져 있다. 

26) r高宗톨錄」 권39. 62a13-b1 : 광무 3년 9월 1일훌政府以莊없世子追뿔聊號훌莊宗 훌훌號 훨神 
文桓武莊없光孝 鷹號훨隆慶 願뭘*뿔景훌…，훌定上奏 敬依J
r增補文없備考』 권60. 14a7 -10. r景훌廠在昌德宮內 莊祖iI:敬훌팀짧願 英祖三十八年 莊祖 以世
子훌 純祖十표年 없敬훌팀以惠빼훌훌 今上光武三年己玄 追尊耐太뼈 先是 표祖皇帝훌 景훌훌宮 奉
莊祖 及附蘭時 했짧仍號日景흙願」 

27) r高宗實鍵』 권39. 81blO-11 : 광무 3년 11월 12일 「홈읍景훌宮 上誼冊.後親奈 移奉景훌嚴後 行
奉安奈 훌太子隨짧行i훌」 

r高宗實짧』 권39. 81b15-82a15 : 광무 3년 11월 13일 r細中和願 훌太子홈~ 受t( j1훌數짧文 
日…효於陰홈十月初十日 寧文武群톰 훌훌奉冊홈 追上莊없世子 훌훌홈B神文桓武莊iI:光孝大王 뼈짧 

日莊宗 惠續日厭敬王Fo æt展追뿔之典 宜推題類之恩 所有應行事宜 開列手後」
28) r高宗톨錄』 권29. 69b13 : 고종 29년 12월 4일. 

『高宗實錄』 권30. 5a4-5 : 고총 30년 2월 4일. 
『홈宗實鍵』 권31. 15a1 : 고종 31년 4월 1 일. 
『高宗實훌훌』 권36. 1a4-5 : 팡무 원년 8월 16일(양력). 옴력 정유년 7월 19일. 
『高宗實錄』 권39. 81b10-11 : 광무 3년 11월 12일， 

29) r高宗톨緣」 권39. 83al1-12 : 광무 3년 11월 19일뿜中和願 親빼景훌願쪽享大奈香祝」 
r高宗實錄」 권39. 84al1 -12 : 팡무 3년 11월 23일혐景흙밟 行홉인없l훌 훌太子빼짧行i훌」 

r홈宗.짧』 권39. 84a13 : 광무 3년 11월 24일諸景흙廠 行告動껄흉」 
30) r高宗實錄」 권39. 84b12-85b1 : 광무 3년 11월 25일 r行莊宗大王耐홉i훌 뿜中和없 훌太子홉座 

受寶 8월~짧文日 ...... 훌奉冊훌 追t正宗大王尊號日敬天明遭洪德願짧 孝훌王팀훌훌Ir:B莊It •.. J 

하루 전인 11월 24일에 정조에게 경천명도흥덕현모(敬天明遭洪德顧護)， 효의(孝홉)왕후에게 장 
휘(莊짧)란 존호률 추상(追上)하였다.<f高宗톨짧』 권39. 84a13-14: 광무 3년 11월 24일>. 

31) r高宗훌훌훌』 권39. 88b15-89a12 : 광무 3년 12월 7일. 
『高宗實錄』 권39. 93b4-5 : 광무 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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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모궁 제례악 

1. 악 장 

『중보문헌비고J(增補文敵備考) 권100에는 대제학 이휘지(李徵之 1715-1785)가 지 

은 경모궁 악장과 남공철(南公鐵 1760-184이이 고쳐 지은 경모궁 악장 둘이 있는데， 

이휘지의 것은 정조 7년(1783)에 지었다고 되어 있고， 남공철이 지은 것은 연대표시 

가 되 어 있지 않다.32) 

그런데 정조 5년(1781) 8뭘 5일에 경모궁 가올 제향때 악공이 원수(原數)에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악원 제조 정상순올 파직시킨 사실로 미루어，33) 정조 5년에 이미 

경모궁 제향에 음악올 연주하였음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조 7년(1783) 이전에 어 

떤 악장올 노래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모궁의궤」에 

〈병신년(776) 5월 3일〉 왕이 “경모궁 · 영우원의 축문파 악장문은 내일 대제학울 불러 

서 지어 올리도록 하라고 전교톨 내리었다.잃) 

라는 기록이 있고 r송정원일기.!l(承政院日記)에 

〈병신년(776) 5월 3일 사시(B時)> 왕이 휘지에게 말하길， “악장문은 지어왔는가?" 하 

니， 휘지가 지어온 악장문을 바치매， 국영에게 원도록 명하였다. 왕은 말하길， “악장문은 

과연 잘 지었도다 하였다.35)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 즉위년(1776)에 대제학 이휘지가 경모궁 악 

32) r增補文없蘭考」 권100. 16a2-18a10 r景흙宮樂章 正祖七年 大提學李微之樓 ...... 改撥景흙宮樂章 
大提뿔南公밟훌 ... J 

33) r표祖를錄」 권12. 17b1O-12 : 정조 5년 8월 ζ갖承릅以景훌宮秋享時 樂工未滿原數奏 罷掌樂

f훌훌빼鄭尙淳뼈 仍빼本院흩正以훌」 
34) r景훌宮훌훌t .. 권4 今制 7al1-1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r內申…죠月…初三日 內局入待時 傳

日 景훌宮 永祐園 祝文與樂章文 明 日 大提뿔牌招뼈進」 
35) r承政院日記j 제 1381책 청조 즉위년 5월 3일. r J:謂짧之日 樂章文製來乎 微之進所製樂章文 命

國榮훌l之 上日 樂章文果是善J (r承政院日記』 제77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0) 276쪽 中段
11-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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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올 지었음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보문헌비고」의 ‘정조 7년’이란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36) D'경 

모궁의궤JJ(景暴宮嚴軟) 권2. 사전(祝典)에 이휘지가 지은 악장이 실려 있는데，37) 이 

의궤가 정조 7년 무렵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므로，잃) D'증보문헌비고』에서 그런 실수 

를 범한 것 같다. 

악장은 정조 즉위년에 지었으되， 경모궁 제례에 실제 음악이 연주된 것은 영조의 

상기(喪期) 3년이 지나서 부터이다.39) 이는 『경모궁의궤」를 통해서 확인된다. 

<병신년 4월 12일〉 전교하기를， “경모궁에 음악올 쓰기로 이미 결정하였는데， 악장문은 

연복전(延福嚴)40) 예에 따라 3년올 기다련 뒤 거행하라 하였다.41) 

『경모궁의궈Il .!l에 실린 이휘지가 지은 악장은 다음과 같다.42) 

영신. 오휴독(於休曲) 

아， 아름답게 복을 거듭 내리시니， 

엄숙하고 그옥하게 밝윤 빛을 우러러 봅니다. 

용기(龍旅) 앞세우고 친히 제사를 올리니， 

훌륭하고 아름답게 상제 곁에 계시도다. 

於休申錫빠t 

빼樓f때萬光 

龍旅親禮將

洋洋在帝佛

36) r增補文厭備考』를 原史料와 비교한 결과 이따금 연대가 잘못 된 것이 발견된 객이 었다 r홉註 

增補文敵備考 -樂考- A (김종수 역주， 서울:국립국악원. 1994)에서 연대가 잘못된 곳은 * 표 
시롤 하고 바로 잡아 놓았다. 

37) r景흙宮嚴執』 권2. 3al-4a2. 규장각 도서 번호 13632. 
38) 전교(傳數)가 정조 즉위년(1776)에서 7년(1783)에 걸쳐 있으니， 정조 7년 이후에 편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만약 정조 8년 이후에 편찬되었다면 정조 8년 9월에 경모궁에 존호 올린 
사실을 <r正祖實緣』 권18. 34a-12-blO : 정조 8년 9월 己E.> 빠뜨릴 리 없기 때운이다. 

39) 정조 2년 5월 1일에 담제률 지내고<r正祖實鍵』 권5. 42b5-6>. 5월 2일에 종묘 제 13실에 영 
조와 정성왕후를 부묘함으로써 <r正祖實錄』 권5. 42b6-43a13>, 영조의 훌훌期는 끝났다. 

40) 연복전은 孝章세자의 後關가 된 정조가 즉위년 3월 19일에 효장세자를 륨宗으로 추숭하고 나 
서 신위를 모신 혼전이다.<r正祖實錄』 권1. 5a9-13 : 정조 즉위년 3월 康寅>.
정조 2년 5월 2일에 영조가 종묘에 부묘될 때 진종도 부묘되었다.<r正祖톨鐵」 권5. 

42b6-43a13 : 정조 2년 5월 辛西>
41) r景幕宮嚴없』 권4 今制 4b12-5a1.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r 內申…四月…十二日 傳B 景흙宮 

用樂많E定훌훌 樂章文依延福嚴껴j 待프年後훌行」 

42) r譯註 增補文厭備考 -樂考-A (국립국악원)에 필자가 번역한 경모궁 악장이 있는데， 잘못 번역 
하였음올 여기서 밝힌다. 아헌 인입 독경곡과 아헌 휴운곡은 구두정도 잘옷 떼는 치명적인 실 

수를 범하였다. 악장을 번역하기에는 릭없이 부족한 필자의 한문실력 탓이다. 

여기에 실린 경모궁 악장 번역은 r국역증보문헌비고 악고1J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428-431쪽에 실린 경모궁 악장올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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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 재명곡(齊明曲) 

재계하여 우리의 갱성 깨끗이 하여， 

공손히 광주리에 폐백을 받들어 올립니다. 

아! 복된 생각 이루어졌으니， 

우리 제사얼 돌보아 편안히 하소서. 

진찬. 혁우곡(~佑曲) 

희생올 마련하여 

퉁과 두에43) 담았도다. 

번파 적도44) 있으며， 

소와 관도 조화롭게 연주하도다. 

이률 홈향하시고 마땅히 여기사， 

자손을 도와주소셔. 

초현. 인입(引入) 제권곡(帝흉曲) 

상제께서 우리 동방올 돌보시도다. 

남온 칭송올 고대하며， 

이제 숨겨진 빛을 노해하니， 

왕께서 대통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초헌. 진색곡(震索曲) 

세자께서45) 천명(天짧)을 받드니， 

밝융온 혜에 짝하셨도다. 

임금이 될만한 덕파 

욱처럽 용유한 자질을 지니고， 

명율 받아 대신 다스리니， 

훌륭한 명판이 자자했도다. 

경사률 후손에게 뻗게 하시니， 

빛냐도다! 옴덕을 내리심이여. 

초헌. 인훌(引버) 유길곡(維吉曲) 

촉문 고유(祝文告由) 길하고， 

賣明훌훌X誠 

手以E훌承훌 

猜那職思成

顧予jl:專康

我姓흩%備 

子登子豆

有熺有찢 

짧옳和奏 

是享是宜

子孫其佑

帝春我東方

延顆有餘짧 

時用歌뺨光 

由王睡大統

震索R톨天 

團明配日

龍뺨之德 

玉格之質

受命代理

令聞洋홈 

쩌慶手後 

1m蘇훌률W흉 

祝告維吉

43) 퉁온 기와로 만든 奈器로 국율 담는다. 두는 나무로 만든 채기로 초나 소금으로 젓담곤 채소나 
가늘게 썰어셔 소금으로 절인 고기률 담는다. 

44) 홉과 찢은 구운 고기이다. 

45) r周易」 권18 훌패 셜명에 r乾坤之交 -索而成震 生物之長也 故뚫長男」이라 하였으므로 震索올 
장남인 세자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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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의식 어그러짐이 없도다. 

신께서 도와주시어， 

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도다. 

공적(功홈)이 빛나매， 

판현에 올려 드높이나이다. 

자손을 보전하시어 

천만년 전하게 하소서. 

아현. 인업 독경곡(薦흩曲). 종현도 같다. 

두터운 경사에다 상서가 뻗치니 

왕성하여 거듭 끝이 없도다. 

세자 위에 올라 예의가 엄숙하니， 

칭송하는 노래소리 길기도 하여라. 

아헌. 휴운곡(休運曲). 종헌도 같다. 

아름다운 운수가 열려， 

그욱한 덕 드날리도다. 

만기(萬機:國政)를 대신 다스리면서， 

훌흉하신 임금의 덕을 이어 받으셨도다. 

선왕의 빛나는 엽적을 우러르고， 

후손을 창성하게 하셨도다. 

일무롤 성대히 추며， 

대방(大房 옥으로 장식한 흉器)을 올리도다. 

인출. 휘유곡(微柔曲) 

아! 드러나지 않았는가? 

아름답고 유순하게 덕을 기르셨도다. 

소양(小陽 세자)의 지위로 

태극(太極 대왕)올 둡고 높이셨도다. 

신령께서 양양히 이르시어 

오르 내리시도다. 

하늘에서 기뻐하사 

영원토록 큰 복을 내리소서. 

철변두. 강안곡(康安曲) 

제물은 향기롭고 

46) r增補文없備考』 권100. 16b10에는 休德楊으로 되어 었다. 

-­’ 
·i 

享훌훌不態 

維神其佑

f뿜龍手天 

烈光式昭

載播管~

子孫保之

於千萬年

X홉흩延休솜 

뼈뼈申無헤I 

f且位禮훌훌홈뼈 

領美失톨~!훌 

休運걷훌 

뼈德錫46) 

휩홈機 

JIIf重光

{대前*훌 

傳後昌

紹f륨舞 

薦大房

於乎不願

微柔養德

正位少陽

技尊太極

來格洋洋

載降載땅t 

ffiffi 自天

永銀週福

有췄有흉 



행례의식은 매우 아륨당도다. 

신께서 오시어 홈향하시니 

덕음이 멀지 않도다. 

철상(微皮)은 더디지 않게 하고， 

퉁가(쯤歌)의 노래 소리는 길이 울리도다. 

式禮孔홉 

神維來散

德훌不週 

廢微不違

登歌永흩 

송신. 경안곡(景安曲) 

우리의 제례 마치오니 

음악은 3성올 연주하였도다. 

신께서 편안히 즐기시고 

우리의 정성 돌아보시도다. 

학올 타고 아득히 가시니 

무지개 깃발 봉송하도다. 

我魔쭈度 

樂三成而

神많康樂 

顧予誠而

훌훌훌R홉龜 

送용흥R훌而47) 

이제 이휘지가 지은 경모궁 악장이 언제까지 연주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 

조 23년(1799) 5월 1일에 정조는 다음과 같이 전교를 내렸다. 

종묘 제향은 14실에 제사 올리는 의식이 자못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악 연주도 따라 

서 느긋한데， 경모궁 제향은 의식올 행하는 시간이 다소 짧으므로 음악올 연주할 때에 매 

양 천천히 느긋하게 연주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철변두 악장과 송신 악장올 전에 이미 합 

하여 연주하도록 하였고， 그 얼마 뒤에 또 초현 악장과 진찬 악장을 합하여 연주하는 것 

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지금 초헌과 진찬 두 악장올 보니， 자구(字句)의 많고 적음이 너무 다르다. 인입(引入)과 

초헌 악장은 4자8구 .5자4구로 되어 있고， 진찬 악장은 단지 4자8구로 되어 있어， 형세가 

일시에 합하여 연주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만약 전폐와 진찬 두 악장올 합하여 연주한다면， 진창 악장은 단지 4자만 많을 뿐 

이니，48) 함께 연주할 때에 걸고 짧음이 같지 않을 염려가 없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례 

절차가 비록 더 늘어나더라도 음악 연주는 촉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악(典樂)으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연습올 하게하여 오늘 밤 대향(大享) 때부터 이대로 

시행하게 하라쩌) 

47) r景흙宮훌훌훌It~ 권2 f.p.典.3a14a2. 규장각 도서번호 13632. 
48) <f正祖實緣」 권51. 49b6-7>에는 r今若以훌뺑及進購兩樂章合奏 R1/進體樂章只加四字 合奏之時

可無長短不齊之慮」라 되어 있어 얼핏 ‘추1찬 악작에 4차를 더하기반 하면 함께 연주할 때에 길 

고 짧옴이 같지 않을 염려가 없을 것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r承政院日記」 제1808책 정 
조 23년 5월 여午期 기록(r承政院日記」 제95권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72) 873쪽 中앓 2-4 
행)애는 r今若以훌뺑及進顧兩樂章合奏 則進훌훌樂童 比尊웹용樂章 只加四字 合奏之時 可無長短不齊

之慮」 라 되어 잇으므로 ‘진찬악장은 전폐악장에 비하여 다만 4자가 않을 뿔이니’로 번역된다. 
49) r正祖를錄』 권51. 49bl-9 : 정조 23년 5월 찌午期 r數日 顧享則 十四室將事之際 時;roJ願運 故

” “ 



정조가 ‘인입(引入)과 초헌 악장은 4자8구 -5자4구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것온 이휘 

지가 지은 경모궁 악장의 초현인업이 5자4구， 초현이 4자8구인 것과 일치한다. 정조 

가 ‘만약 전폐와 진찬 두 악장올 합하여 연주한다면， 진찬 악장온 단지 4자만 많을 뿐 

이니， 함께 연주할 때에 길고 짧음이 같지 않율 염려가 없올 것이다.’라고 한 것도， 이 

휘지가 지은 경모궁 전폐악장이 5자4구 진찬악장이 4자6구이므로 진찬 악장이 전폐 

악장보다 4자가 많올 뿐이어서 일치한다. 다만 ‘진찬 악장은 단지 4자8구로 되어 있다.’ 

라고 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4자 6구를 혹 잘못 쓴 것이 아닐까? 어쩨됐든 이 기록 

은 정조 23년(799) 당시 이휘지가 지은 악장을 여전히 썼올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한편 순조 9년(1809) 3월 28일에 김노경(金훌敬)이 말하기를， 

신이 지난 번 연석(흉席)에서 경모궁 악장 일에 대해 뒷날 연석에 나올 때 다시 아뢰라 

는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원(짧園 장악원)을 상고하여 보았더니， 선조(先朝) 기미년(정조 

23, 1799) 하교에 ‘악장이 너무 길으니 줄이되， 5언올 깎아서 4언으로 만들고 1장은 나누 

어 2장으로 만들라.’고 하였으며， 아헌과 종헌에 쓰는 악장도 개찬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 

다만， 아직 완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밍) 

하였고， 4월 25일에 장악원제조 박윤수(朴밟훌)가 다시 악장올 고치지 않을 수 없 

음올 아뢰매， 임금은 문형(文衝 대제학)으로 하여금 지어올리도록 하였다，51) 이에 남 

공철(南公敵)이 순조 9년(1809)에 경모궁 악장올 고쳐 지었다，52) 따라서 이휘지가 지 

奏樂亦隨以용f繼 至於宮享 時刻稍速 奏樂之際 每t運久之意 故澈훌豆送神훌월 前많合奏 而짧亦 
以初없樂章及進體樂章合奏之便否 有所詢問훗 今見初없進홉훌兩樂章 則字句多훌週然不同 련 IÀ與 
初없時樂章 則옳四字八句죠字四句 進홉훌樂章 則只옳四字A句 흉~.흩合奏於-時 今若以훌略及進홉훌 
兩樂章合奏 則進體樂章只加四字 슴奏之時 可無톨短不齊之빼 如是則行禮節次 雖亦加願 而奏樂
則可無追i足 令典樂輩試짧健習 自今夜大享 依此옳之可也」 

50) ~純祖實錄』 권12. 21b15-22a2 : 순조 9년 3월 않子흉敬日 톰於向흉 以景흙宮樂章훌 承日後
￥￥g훌時更奏之數훗 7$!:諸짧園 則先朝己未年 下數以樂章太長載節之 죠言/IUIJ篇四言 一章分옳二章 
用於亞終없 亦有改樓之敎 而未及成훗」 
번역온 『순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제5권 310쪽 창조 

51) ~純祖實錄a 권12. 24a8-11 : 순조 9년 4월 甲寅 r次對 掌樂提調朴뽑흩훌奏言 훌在先朝 以景훌宮 

樂章 字多而不싹於律 因特數有所通變 樂章則有後日親樓之下敎 而邊未違훗 亞厭樂章一句 睡用
初없樂章 便屬關文 極옳未安 不可不훌正훗 上日 令文衝一通樓進可也」

52) ~金陸集』 권5. 16a2-17a4 (서옳 : 園學資料院， 1990) 제1권 301-303쪽. 

r景幕宮흉享樂章文 己E因下數改樓

於休錫社 蕭樓團光 龍JiTii!찢將 洋洋帝{旁 (於休一章 四句 迎神)
寶我誠明 將以承훌 猜那思成 fE專孔康 (鷹明一章 四句 훌略) 
我姓많備 子登手豆 是享是宜 子孫其佑 (11'#佑一章 四句 進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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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악장은 순조 9년 남공철이 악장올 고쳐짓기 전까지 쓰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 29년(892)에 중수(重修)된 r속악원보J1(洛樂源讀) 권3파 권6에 경모궁제향악 

이 실려 있는데， 악장은 권3에만 실려 있다. 권3에 실린 악장은 남공철(南公敵)이 순 

조 9년(809)에 임금의 명 령올 받고 고쳐 지은 것과 똑같다. 따라서 『속악원보』는 순 

조 9년(1809) 이후에 편찬된 악보이다. 

2. 악기편성 

즉위년(776) 8월 28일에 검한기와 정상순올 악기도감 제조로 삼고， 경모궁 악기롤 

만들 것올 명하여，많) 다옴해(1777) 5월 25일에 경모궁 악기 조성이 완성되었다.딩) 

정조대0776-1800)에 만든 『경모궁의궤J1(景幕宮嚴軟)에 실린 악기편성과 일무(消 

舞)는 다음과 갈다.닮) 

帝훌훌生 홈光훌훌훌 升톨UH훌 훌훌有훌 (帝春一章 四句 引入)
훌累륭天 受命代理 令뻐除烈 後孫훌때1:(흩累-:1흩 四句 初없) 
ill告雄吉 훌훌훌不)1;，빼其1*佑 於千훌年 (維吉一훌 四句 引버) 
뼈톨延休 其i￥f릇發 I훌흉m位 *J훌훨越 a.톨一훌 四句 引入 。 亞終없同用) 
天양休遺 e톨治훌光 本支百世 *￥.而릅 (休運一章 四句 亞終없|司用) 
於乎끼'M .쫓흩흉 ft享我誠 申降i옳福 (훌쫓一童 四句 引出 。 亞終厭同用)
有휴有훌 式I훌孔훌 훌微不遇 훌톨k永훌 (有췄一章 四句 微훌豆) 

~.후흩 .. 훌훌而 I‘R훌훌 送JU훌而 (我홉一I홉 四句 送神)J
53) r표祖 •• 훌」 권2. 22bl3-14: 정조 혹위년 8월 丁!1fJ.

54) rIE租•• 훌」 권3.52a8-9: 쟁조 원년 5월 己표景흙홈樂器成」 
55) r景훌宮훌ClLJ 권1.짧 53a-54b. 규장각도셔 번호 1잃32. 

r .. 圖音樂適史J (송방송， 셔옳:일조각，1984) 408쪽에 ‘경모궁의 퉁가에 19명과 현가에 35명의 
악공률융 창가하도륙 청하였고，’라는 률이 나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모르겠다 r景훌 
훔흩UllJ에 따르면 풍가에 19명외 악공파 박올 잡온 典樂 1명， 현가에 20명의 악공과 박을 잡 
은 典뿔 1명이 었다. <r옐補文없簡考」 권105. 6al-3>에도 ‘정조 5년. 장악제조 조시준이 아뢰 
길 r ... 총묘와 영영전의 풍가는 각각 22명이고 헌가는 각각 24명이며， 경모궁의 퉁가는 19명이 

고 현가는 21명입니다.…」’라는 끓이 나오니 ‘현가에 35명의 악공틀을 참가하도록 정하였다’라 
고 한 것온 아마 착오인 것 갈다. 
「增補文없簡考」 권105에 갱모궁 현가에 21명이라하여 r景훌宮월훌훌~A의 헌가에 20명이 있는 것 
과 차이가 나나， 이는 <11'景훌官훌빼」 권1. 53b 빠架圖說〉에 조촉(照觸)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제사지내는 시각으로 보아 조혹이 반드시 펼요할 터이니 21명의 악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r增補文없備考J 권105. 7b9-8a4>에 ‘총요 퉁가 22명， 헌가 24명’이라고 하였는데， 현가 24명 
용 조촉 1명이 포함왼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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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모궁동가 

北

박 

가 생 통 거 당 

-까4、- 문 비 
二n그」 고 파 

당 大 노 노 훈 피56) 

적 양후 래 래 리 

방 편 어 절 축 장 편 

향 경 고 고 종 

경모궁헌가 

北

박 노 

도 

진 면 어 축 편 방 

고 총 경 향 

훈 피 노 노 大 태 

리 래 래 쪽 평 

-까>-、 

해 지 大 장 당 향 
二n그 金 고 척 비 

파 

56) 피라는 당피리라고 생각한다 r景흙宮훌훌~J (규장각도셔번호 13632) 권1. 46b에 실련 피리 껄 
명이 <r園朝五禮嚴序例』 권1. 102a下1-4>에 실련 당피리 껄명파 똑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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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文舞)36인. 왼손에 약(홉)올 들고 오른손에 핑 깃[靈]올 든다. 

무무(武舞) 36인. 앞의 2줄(12인)은 칼올 들고， 그 다음 2줄은 창올 들고， 그 다음 2 

줄은 활과 화살을 든다. 

『경모궁의궤』에 실린 퉁가 • 헌가 • 문무 • 무무는 같은 정조대에 편찬된 『춘관통고』 

에 실린 것과 같다.57) 경모궁 악현을 『춘관통고』의 종묘 악현과 비교하여 규모를 살 

펴 보겠다. 

『춘관통고』 종묘 둥가 58) 

~ 

당 생 가 거 아 향 

바 야 문 쟁 비 

파 :그 고 파 n 

각~ "1 경l 대 노 노 피 대 훈 

소 적 二n:L 래 래 리 二그 
n 

방 편 어 장 장 축 절 편 

향 경 고 고 고 종 

『훈판통고』 종묘 헌가 59) 

:3ι'--

촉 

57) r春官通考」 권15. 솜빼 景훌宮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75) 上권 393-394쪽 r春 

官i훌考」는 정조 13년(1789) 붐에 了훌되었다고 한다.<f春官通考』 解題>.

58) r春官通考』 권12. 좀禮 宗뼈 (서율 : 성균판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上 274쪽. 
59) r春官適考』 권12. 吉훌 宗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5) 上 273쪽. 종묘 헌가 

악현 도표를 보면 路앓 와 拍이 없으나， 셀명에는 노도와 박이 나와 있으니， 종묘 현가에도 경 
모궁 헌가처럼 노도와 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r今훌훌宗뼈훌f架 훨F架在톨명底近南 設路앓-拍-於北架之北 路앓在東 拍在西 設祝散於北架內 祝在
東 홈k在西 編훨一方훌一在東 編鍾一쯤鼓一在西 橫列옮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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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편 어 

고 종 

해 小 당 장 

금 金 적 고 

축 편 방 

경 향 

노 태 대 생 

래 평 금 

-까」、-

장 당 大 지 

고 비 金

파 

훈 대 피 노 

금 리 래 

경모궁 둥가에 비해 종묘 둥가에 향비파 1 . 大쪽 1 . 장고 1이 더 많고， 경모궁 헌 

가에 비해 종묘 헌가에 大쪽 1 . 小金 1 . 장고 1이 더 많다. 또 경모궁 헌가에 향비파 

1이 있는데， 종묘 헌가에는 당비파 1이 있는 것이 다르다. 

즉 경모궁 둥가에 19명 • 헌가에 21명(照爛 포함)의 악공이 필요하고， 종묘 퉁가에 

22명 • 헌가에 24명(照爛 포함)의 악공이 필요하니 경모궁 악기편성 규모가 종묘의 

것에 비해 약간 적다. 

3. 영신악(迎神樂) 

정조 즉위년(776) 5월 1일 경모궁 제례 영신(迎神)에 3성(成)올 쓰기로 정하였 

다.60) 종묘 영신에 9성을 하는데 경모궁 영신에 3성을 하는 것은 종묘제향 연습은 3 

일 전에 하는데 경모궁제향 연습은 하루 전에 하고 종묘제향은 7일올 재계하는데 경 

모궁제향은 5일올 재계하는 것처럼 융쇄하는 절차를 삼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60 

그러나 정조 15년(791) 6월 22일에 장악원 제거(掌樂院提學)인 예조판서 서호수 

(徐浩修)와 사직(司直) 이민보(李敏輔) 둥이 상소하기를， 

삼가 『악장궤범JJ(樂章動範)을 상고해 보니， 풍운뢰우단의 영신악은 6성(成)을 쓰고 사 

직단의 영신악은 8성을 쓰고 종묘와 문묘의 영신악은 9성올 쓰는데， 이것은 r주관 .. (周官)

60) r正祖實緣』 권1. 31a15-32a8 : 정조 즉위년 5월 辛未期.
61) r正祖톨緣』 권13. 26a14-b1 : 정조 6년 5월 王寅.

n 



의 ‘6변(變) 하면 하늘의 신령이 이르고， 8변 하면 땅의 신령이 이르고， 9변 하면 사랍의 

신령이 홈향한다.’는 글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궁의 제사절차에 대하여 고금을 참작하여 반드시 정 

성스럽고 신중히 하시어 인정파 예법에 찰맞고 그릇 수도 법도에 맞지만， 유독 영신악의 

성수(成數)에 있어서만은 예률 관장하는 신하가 3성으로 의논해 아흰 것올 가보(歌讀)에 

올려 놓아 결국 종묘와 문묘 영신악의 성수(成數)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라며， 경모궁제향온 종묘나 문묘와 마찬가지로 사랍의 신령에게 올리는 제향이니 

영신에 9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었다. 예조 • 규장각 • 예문판의 여러 관원들도 모 

두 악관(樂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당시에 고쳐지지는 않았다，62) 

이후 r속악원보』 권3 경모궁 제향악보에 「迎神 於休曲 黃鍾淸宮九成」 이라 되어 

있는데，잃) 언제부터 경모궁 영신에 9성올 하였을까? 순조 4년(1804) 8월 4일에 좌참 

찬 조진관(趙鎭寬)이 다음과 같이 아흰 것올 통하여， 정조 23년(1799) 겨울부터 경모 

궁 영신에 9성올 하였음올 알 수 있다. 

궁(경모궁)의 악올 9성으로 고쳐서 쓰면， 향례(享禮)가 태묘에 비해 조금 간략하여 언제 

나 악은 여유가 있는데 예는 부족한 한탄을 초래하므로， 션조(先朝) 기미년(것조 23년)에 

륙별히 장악원에 장보(章諸)률 개정할 것을 명하셨고 천신(購百)은 제거로 참여할 수 있 

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성교(聖數)에 의거해 석수(成황)는 벌여 아홈으로 하고， 강수(睡數) 

는 줄여 간략하게 하였으며， 전폐 이하는 또 단락마다 곡조<의 길이>가 다르므로 모두 

영신곡(迎神曲)의 장단에 의거해 그 강수(뺨數)률 줄인 뒤 기미년 겨올 납일(훌日)부터 올 

려 썼융니다.64) 

이는 정조 24년(1800) 5월 5일에 경모궁악올 논하는 자리에서 협률량 이영유(李英 

格)가 ‘영신 9성이 너무 더딘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도65) 확인된다. 

순조 9년(1809) 3월에 임금이 “경모궁 악장은 8성(成)올 쓰는가?" 하니， 홍석주가 

말하기률， “천신(天神)에게는 6성올 쓰는데， 예컨대 남단(南별)이 이것이며， 지기(地 

62) r正祖톨錄」 권32. 66a8-67aI3 : 정조 15년 6월 Z표. 
63) r洛樂源짧J ，훌園音樂뿔，.料훌훌 (서윷 : 국립국악원발행) 제11권 52쪽. 
64) r純祖.훌」 권6. 27a11-b5 : 순조 4년 8월 康申.
65) r正祖톨훨」 권54. 32blO-12 : 정조 24년 5월 內成 r展拜주景훌宮 省姓省器 夏享在훨日뾰 검見 

本官提調徐龍I빼 掌榮提홉원趙鎭寬 李홈九 協律郞李英格等 問享영톨뺨짧 上日 훌홍훌훌初없時 樂作願合
節쫓훗 英格對日 迎神九成恐太運...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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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에는 8성올 쓰는데 얘컨대 사직이 이것업니다. 묘궁(聊宮 종묘와 경모궁)에는 다갈 

이 9성올 씁니다" 라고66) 말하는 데서 순조대에도 여전히 경모궁에 9성을 썼옵올 알 

수 있다. 

4. 음악적 특성 

순조 9년(809)에 남공철이 경모궁 제례악 악장올 고쳐 지었으나， 다옴의 사료를 

통해 볼 때， 악장올 고철 당시에 악곡까지 고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순조 9년(1809)3월 28일> 숭지 홍석주가 아뢰기를， 

“대저 태묘 15실에서 제사지내는 시간이 좀 길므로 악장의 구어(句語)가 많아도 다 연 

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모궁의 경우 제사지내는 시간이 짧은데 반하여 악장은 너무 

길므로 매양 촉박하다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선조(先朝:정조) 만년(陳年)에 이미 글자 수률 

감하고 그에 의거하여 연주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다시 짓겠다는 하교가 있었으나. 미처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악보에 관한 책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니 엄금이 말하기률， 

“악작올 고치더라도 이훤(첼園)의 섞률(聲律)옴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니， 홍석주가 말하기를， 

“악원에 있는 책자를 가져다가 상고하여 보니， 격모궁 악작은 이미 도석(圖式)옴 써서 

둔 것이 있었습니다. 악작옴 이제 개차(改樓)하다고 하더라도 자수(字數)의 다파(多훌)률 

이 악보에 의거하여 척하다변 석률유 개척하지 않야도 휠 컷 캄습니다 

하였다.힘) 

그렇다면 순조 9년에 악장올 개찬할 때 참조한 악보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순조 4년(1804) 8월 4일〉 좌참찬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률， 

“ ... 궁(경모궁)의 악올 9성으로 고쳐서 쓰면， 향혜(享훌)가 태묘에 비해 조급 간략하여 

언제나 악은 여유가 있는데 예는 부족한 한탄을 초래하므로， 서조(先朝) 기미년(캡조 2~ 

66) r純祖흩짧』 권12. 22all-13 : 순조 9년 3월 여子上日 景흙宮樂用八成乎 奭周日 天神用六成
如南밸是也 地祝用八成 如社樓是也 朝宮則w.用九成훗」 

67) r純祖톰錄』 권12. 22a3-1O : 순조 9년 3월 찌子奭周日 ... 大홈太뼈十五室없없之間 稍久故 훌 

章句語雖多 可以養奏 而景훌宮則將專之際 時刻많速 而樂章太長 故每有뾰追之數 先朝曉年 흩Utt 
減其字훌 使之依此以奏 又有更據之下敎 而未及成就 今其響짧冊子則尙在훗.…上日 雖改찢I흩 
햇園톨律 別無改定者乎 奭周日 取考樂院所在冊子 景흙홈樂童E有圖式之홉置者 찢章今雖改훌 
而字數多쫓 좋依此짧 則훌훌律似無改定者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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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륙볍히 작악혀에 창보(훌짧)홉 개첫합 컷용 역하셨고- 처씨(體닮)윤 제거로 착여할 

수 었였숭니다. 그래서 삭가 섯교(뿔활)에 의거해 접수(成활)논 법여 야홉으로 하고. 캉수 

(牌數)논 출여 까략하게 하혔으며. 처뼈 이하논 또 다락마다 콕조〈의 김이〉가 다르므로 

모두 역 ~l곡(迎神曲)의 작단에 의거해 그 강수(陸數)률 줌인 뒤 기미년 겨윷 답입(뿔日)부 

터 올려 썼숭니다. 다만 강조훌 이미 줄였으니 악장에 장구(長句)를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때 마땅함을 따라 친히 지으시겠다는 명이 있었으나， 곧 선조께서 숭 

하하시는 슬픔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68) 

즉 정조 23년(799)부터 경모궁 영신에 9성올 하게 되었는데， 의식에 비해 음악이 

길어서 촉급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강수(臨數)를 줄여 음악을 짧게 만들어 이해 겨울 

납향(觸享)부터 썼댄 것이다. 이 음악올 듣고 임금은 “음악이 전에 비해 과연 느려졌 

다고 말하였다.69) 

따라서 악장올 개찬할 당시 참조한 악보는 정조 23년에 이미 고쳐 만든 악보이다. 

악장은 정조 23년에 개찬되지 않고 순조 9년(809)에 가셔야 개찬되었는데， 각각 4언 

4구이다. 이는 정조의 “악장이 너무 길으니 줄이되 5언올 깎아서 4언으로 만들라 

고70) 한 돗을 따른 것이다. 이런 과정올 거쳐 고친 음악은 『속악원보.!l(倚樂源讀) 권3 

에 실려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영신에 3성올 하던 것을 9성을 하게 됨에 

따라 음악이 촉급해질 것이 우려되어 악콕이 고쳐졌고 그에 따라 악장이 개찬되었다 

는 것이다. 

정조 22년(1798)에 왕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음악관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다스려진 세상의 음악은 현안하고 느려야 하며， 더구나 제사를 지내고 조회를 할 때 연 

68) r純祖를錄』 권6. 27a13-b5 : 순조 4년 8월 康申上日 左~.亦陳所見 鎭寬日 뼈宮樂章之初用 

三成 後改九成 ... 宮樂改用九成 則享禮比太蘭稍簡 而每致樂有餘禮不足之數 故先朝a未特命樂院

흩正章讀 而훌훌담H흩以였훌훌與뚫 훌훌依聖數 成fj{則列以옳九 홈흰數則減而從略 自훌쩍양以下 則X是段
段異調 故井依迎神曲長短 而澈其睡fj{ 흉自 E未쪽鷹進用之훗 但뺨調흩%減 則樂章不宜用長句 故
伊時有從當觀樓之命 而旅抱遺를之f動 此事흉未成훗」 

69) r正祖톨錄』 권52. 6Oa8-11 : 정조 23년 12월 丁未行景幕宮뼈享大흉 h훌嚴也…上日 升歌節奏
比前果짧용f繼 ... J 

70) r純祖톨緣」 권12 21b15-22a2 : 순조 9년 3월 여子흉敬日 ... 先朝己未年 下敎以樂章太長載節

之 五言뻐뚫四름 一章分짧二章 用於亞終鳳 亦有改樓之數 而未及成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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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음악은 더욱더 느긋하며 오래 끌어야 한다.71) 

정조의 이러한 뜻이 악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속악원보」 권3에 

실련 경모궁제향악과 『속악원보』 권1에 실린 종묘 제향악의 노래 가사에 딸린 음정 

수률 비교해보겠다. 경모궁 제향악은 종묘제향악올 축소한 곡이므로，낌) 이 둘올 비교 

하면 특색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1) 영신(迎神) 오휴곡(於休曲) 

『속악원보.n(洛樂源짧) 권3에 실린 경모궁 영신악은 다음과 같다. 

迎빼 빼休曲 黃鍾淸宮九成

| 1 1 I 1 I 하51 1 I 하41 1 I 하41 I 하31 1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이 1 1 
| 1 1 I 1 I 於 1 1 I 休 1 1 I 1 I 錫 1 I 1 

| 하31 1 하21 하21 1 하11 1 하11 궁 1 1 1 궁 1 1 궁 1 1 I 
| 1 1 CD I 1 1: 1 1 1 I 1 1 Iφ1 I I I I 
|갯VI 1 蕭 I 1 I 樓 1 1 I 홉 I 1 I 1 I 光 I I 1 

| 궁 1 1 1 1 1 하11 1 1 상11 1 1 1 1 궁 1 1 I 
|。 1 1 I 1 Iφ1 1 101 1 I 1 I CD 1 I I 
|/끼 1 I I I 龍 1 1 I 號 1 1 I 1 1 練 I I 1 

|하11 1 하지하31 1 하41 1 1 하51 1 1 하51 1 하51 1 1 
| : 1 1 J 101 I 1 1 I 1 1 101 I 1 1 I 
|影1 1 洋|洋 1 I 1 I I 帝 1 1 I 1 I 佛 I I I 

71) r표祖를錄」 권50. 35a7-8 : 정조 22년 11월 E표數日 治世之홉 野而趣 況jE享朝會之奏樂 益

賞運之遇」
72) 장사훈 r增補韓園音樂史J (서융 : 세광음악출판사， 1986) 'n2-276쪽. 426-428쭉. 

” “ 



|하51 1 1 
|01 1 1 
ν/1 1 1 73) 

영신에 연주되는 오휴곡의 각 가사에 해당하는 정간 수와 옴 수률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음이 연이어서 나온 경우는 실제로 나온 수 만큼 적고， ( ) 속에 

같은 옴정이라는 뜻으로 1이라는 수를 적었다. 예률 들면 오휴곡 제 1구의 ‘休’에는 

하4 옴이 2번 나오지만 하4 한 음정이므로 2(1)로 적었다. 그러나 혁우곡 제 2구의 

‘登’에는 하2 하2 하1 하2가 나와 4개의 음 중 3개의 음이 동일하나 음표 수대로 4만 

적었다. 도표에서 ( )에 숫자를 적은 경우는 반드시 동일음만 나오는 경우이다. 극단 

적인 예로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의 제 l구 ‘後’에는 하2 하2 하3 하3 하3 하3 하3 하 

3이 나와 8개의 옵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음정은 둘뿐이나 도표에서는 그대로 8이 

라 적었다. 도표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한 글자에 음이 하나가 나오는가? 둘 이상이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신(迎神) 오휴곡(於休曲) 

가사 청간수 읍수 가사 정간수 옵수 가사 정간수 옵수 가사 정간수 융수 

於 3 1 休 5 2(1) 錫 3 1 피J!: 2 1 

薦 3 2(1) 樓 3 2(1) 훌훌 5 2(1) 光 8 2(1) 

龍 3 t류 5 f뽕 3 將 2 l 

洋 1 1 洋 5 帝 5 2(1) f총 6 2(1) 

영신 오휴곡에서는 가사 16글자 중， 한 글자에 서로 다른 두 옴정이 나온 경우는 

단 1회뿔이다. 읍영표시를 해놓았다. 

오휴곡의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熙文)은 다음과 같다.껴) 

73) φ훌 。훌 :搖 l 條 /拍.

74) r속악원보，ß (셔율 : 용하훌판사， 1989) 권1 회문에는 채 3구의 ‘禮’자와 제 4구의 ‘成’자가 적핵 
있지 않아 r세조실록악보j률 참조하였다속악원보」 권1의 회문과 r셔|조실록악보」의 회문은 

가사배자와 션융이 똑같기 때훈이다. 

” “ 



오휴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熙文). 

가사 20 글자 중 한 를자에 동일한 옴정이 나온 경우는 4회뿐으로， 대부분 가사 한 

글자에 둘 이상의 음이 나온다. 

(2) 전폐(훌帶) 채명곡(齊明曲) 

재명곡은 오휴곡과 음악이 완전히 동일하다. 

(3) 진찬(進購) 혁우콕(輪佑曲) 

가사 정간수 옴수 가사 청간수 

我 5 1 *뽀 3 

子 10 登 11 

是 3 1 享 13 

子 3 1 孫 11 

가사 청간수 융수 

備 3 1 

豆 5 1 

11‘l 5 1 

佑 6 2(1) 

혁우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진찬 풍안지악(豊安之樂). 

가사 싸
 -
錯-豆

1 

수
 
’ 요

늄
 

혁우곡은 16글자 중 8 글자에 한 옴정이 나오고， 혁우곡 출처인 종묘제혜악 진찬 풍 

깅
 



안지악은 24글자중 10글자에 한 옴정이 나와서， 혁우곡이 1자1옴의 성향이 약간 높다. 

(4) 초헌(初厭) 

제권곡(帝春曲)은 오휴곡과 음악이 완전히 동일하다. 

진색곡(震索曲) 

가사 정깐수 가사 정간수 음수 

震 5 天 3 1 

1[: 2 理 5 1 

ιT51i 8 烈 5 1 

後 3 힘II: 3 

진색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기명(基命). 

가사 | 음수 

樓 I 1 

慶 I 1 

聚 I 1 

命 1 

진색과 기명은 4언4구 16자로 글자의 자수가 같은데 진색은 그중 11글자에 한 음 

정이 쓰이고， 기명은 7글자에만 한 음정이 쓰이어， 진색폭이 기명보다 1자 1음의 성 

향이 높다. 

유길곡(維吉曲) 

가사 정간수 옴수 가사 정간수 음수 가사 정간수 음수 가사 정간수 음수 

祝 5 1 ￡It1: 3 1 維 5 1 솜 3 1 

享 5 월훌 3 1 不 5 i헬 3 l 

神 8 其 3 1 保 2 佑 3 1 

於 5 千 3 萬 5 年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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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곡 출처인 종묘제혜악 역성(繹成). 

가사 옴수 가사 옵수 가사 융수 

@훌 1 作 1 求 1 

維 1 救 1 功 1 
뼈 太 平

樂 1 方 隆

홉 右 題

용f 1 九 흉흉 1 

昭 1 光 烈 1 

美 1 盡 善 1 

유길곡은 16글자 중 10글자에 한 음정이 쓰이고， 역성은 32글자 중24글자에 한 음 

정이 쓰여서， 1자1음의 성향이 유길곡이 좀 낮다. 

(5) 아헌(亞敵) • 종헌(終敵) 

독경곡(驚慶曲) 

가사 정간수 음수 가사 정간수 읍수 가사 청간수 옴수 가사 정간수 음수 

驚 10 2(1) 慶 10 2(1) 延 10 20) 休 10 20) 

其 10 2(1) i￥ 14 40) 長 6 1 發 7 20) 

훌쫓 3 20) 짖후 8 20) 祖 6 位 3 1 

홈혐 11 40) 홈훌 10 對 6 越 14 40) 

독경곡 출처인 종묘제례악 소무(昭武). 

독경독은 16글자 중 3글자만이 두 음 이상인데 반해 소무는 20글자중 3글자만이 

한 음이어서， 독경곡이 소무에 비해 1자 1옴의 성격이 농후하다. 

- 2S -



한
 
-m 
-m 
-m 

‘
정
 
-까

 -
休-重-
百-
而

휴운곡(休運曲) 

청간수 

6 

2 

10 

싸
 -
天-德-
本-
傳 4 4 

휴운곡 출처인 종묘제혜악 독경(驚慶). 

휴운곡과 독경은 4언4구 16자로 글자수가 같은데， 휴운독은 그중 11글자에 한 음정 

7글자에만 한 음정이 쓰이어 휴운곡이 독경보다 1자 1옴의 성향 이 쓰이고， 독경은 

이 높다. 

붉
 
-----1 

-1 

수
’
 

간
 -4 

-4 

-4 

-4 

처
。
 
-

휘유곡(微柔曲) 

짧
 
-6 

-4 

4 

9 

까
 -
於-微-
많
 -
神

휘유곡 출처인 총묘제례악 영판(永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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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유곡은 16글자 중 10글자에 한 옴청 이 쓰였고， 영판은 32글자 중 16글자에 한 옴 

정이 쓰여， 1자1용의 성향이 휘유곡이 높다. 

(6) 철변두(澈훌豆) 유분곡(有췄曲) 

진찬(進購) 혁우독(練佑曲)과 똑같다. 

(7) 송신(送神) 아례곡(我禮曲) 

진찬(進購) 혁우곡(績佑曲)과 똑같다. 

이상 살펴본 결과 초헌의 유길곡율 제외하고는， 경모궁 제향악이 총묘제향악보다 

1자 1음의 성향이 높다. 즉 종묘제향악보다 음의 변화률 적게 주어 악곡올 한가롭고 

느긋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 구(句)가 4언(륨)으로 이루어진 것 및 훗날 한 옴(音) 

의 킬이가 일정하게 된 것파75) 더불어 아악화률 지향한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영조 38년(1762) 윤5월에 사도세자가 비극척 총발을 맞이하였고， 재기(再훌)가 지난 

후 신위는 수은묘(훌恩蘭)에 모셔졌다. 1776년 3월에 그의 아들인 정조가 족위하자， 

곧 사도세자에게 장헌(莊歡)이라는 시호롤 올리고 사당을 고쳐 짓고 경모궁(景幕宮) 

이라 이롬 지었다. 

정조 즉위년(1776)에 이휘지로 하여금 악장올 짓게 하였고 악기조성온 즉위년 8월 

부터 시작하여 다옴해(1777) 5월에 완성되었다. 경모궁 제례에 옴악이 연주된 것은 

영조의 상(喪)이 끝난 정조 2년(1778) 5월 이후부터 이다. 악기편성은 퉁가얘 19명， 

헌가에 21명의 악공이 쓰였다. 이는 종묘에 동가 22명 • 현가 24명의 악공이 쓰인 것 

에 비해 규모가 약간 작을 뿐이다. 

75) r洛樂源續」 권6. 信19a-21b. 웰園音樂뿔賣料홈톨 쩨11권 (국릭국악핸 천통혜슐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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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경모궁 제혜 영신에 3성(成)을 하였는데， 경모궁온 종묘나 문묘와 마찬가지 

로 사람의 신령에 대한 제향이니 9성을 하는 것이 옳다 하여， 정조 23년(1799) 져올 

납향(鷹享)부터 9성올 연주하였다. 영신에 9성올 하게 되면， 의식에 비해 음악이 길어 

서 너무 촉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악콕올 줄이었고 그에 맞춰 악장올 왕이 친히 고 

치려 하였으나， 미처 이루질 못하고 숭하하였다. 순조 9년(1809)에 이르러 남공철이 

경모궁 악장올 개찬하였는데， 정조 23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악보에 의거하였으며， 

정조의 유지(遺冒)를 따라 모든 악장올 4언4구로 만들었다. 

『속악원보』 권3에 전하는 경모궁 제례악은 정조 23(1799)년에 고친 악독과 순조 9 

년(1809)에 고친 악장이 실려 있는 것이니Ii'속악원보』 편찬 연대는 순조 9년 이후라 

고 할 수 있다. 

『속악원보a 권3의 경모궁 제례악과 권1의 종묘 제혜악올 비교해본 결과 경모궁 제 

례악이 종묘 제례악보다 1자1음의 성향이 높았다.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예를 든다 

면 영신 오휴콕(於休曲)의 16글자 중 한 글자에 서로 다른 음정이 나온 경우는 1회 

뿐인데， 오휴독의 출처인 종묘제례악 영신 회문(熙文)은 20 글자 중 한 글자에 통일 

한 음정이 나온 경우가 4회뿐이다. 아헌 인입의 독경독(驚慶曲)은 16 글자 중 3글자 

만이 두 음 이상인데， 독경곡의 출처인 종묘 제례악 소무(昭武)는 20 글자 중 3글자 

에만 한 융이 나온다. 즉 경모궁 제례악은 종묘 제례악보다 옴(音)의 변화를 적게 주 

어 한가롭고 느긋하게 만들었다. 

경모궁 제혜악의 출처인 총묘 악장， 정조 즉위년(1776)에 이휘지가 지은 경모궁 악 

장， 순조 9년에 고친 경모궁 악장의 자구(字句)는 다음과 같다.76) 

76) 총요 재혜악율 축소한 곡에 없어 부르는 경모궁 제혜악 송신의 악곡 이룸에 경안곡(景安曲) • 
경안지악(景安之樂)이 나오는데， 이는 「詩樂和풀』에 실린 경모궁 제례의 영신악 악곡인 경안지 

악(景安之훌)과 천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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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악장 이휘지 경모궁 악장 남공철 경모궁 악장 

영 신 희문 5언 4구 오휴곡 5언 4구 오휴곡 4언 4구 

전 폐 희문 5언 4구 재명곡 5언 4구 재명콕 4언 4구 

진 찬 풍안 4언 6구 혁우곡 4언 6구 혁우곡 4언 4구 

회문 5언 4구 제권곡 5언 4구 제권콕 4언 4구 

초 헌 기명 4언 4구 진색곡 4언 8구 진색곡 4언 4구 

역성 4언 8구 유길곡 4언 8구 유길곡 4언 4구 

소무 5언 4구 독경곡 5언 4구 독경곡 4언 4구 

아 헌 독경 4언 4구 휴운곡 3언 8구 휴운독 4언 4구 

연관 4언 8구 휘유곡 4언 8구 휘유곡 4언 4구 

철변두 용안 4언 6구 강안독 4언 6구 유분곡(강안지 악) 4언 4구 

송 신 홍안 4언 6구 경안곡 4언 6구 아례곡(경안지악) 4언 4구 

즉 정조의 유지(遺릅)에 따라 남공철이 고친 경모궁 악장은 모두 4언으로 되어 사 

직 · 선농 • 문묘 둥에 쓰이는 아악 악장의 4언과 같다. 

이상， 경모궁 제례악이 1자 1음의 성향이 높아진 것파 악장의 자수가 4언으로 된 

것은 훗날 음의 섯가가 균일하게 된 것과 더불어 아악화를 지향한 것이다. 비록 시행 

되지는 않았으나11'시악화성』에 실린 아악 양식의 경모궁 제례악보와 종묘제례 악보 

는77) 이당시의 음악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훗날 경모궁 제례악 및 보태평 • 

정대업 • 여민락만 · 여민락령 • 낙양춘 둥 궁중음악에서 한 음의 섯가가 균일화 된 시 

대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다. 

광무 3년(899) 11월에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숭(追옳)하여 종묘에 부묘함에 따라 

경모궁 제례악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다. 

77) r詩樂和聲』 人31.7-人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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